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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 연구를 통해 코튼 품질 향상 

THE COTTON THE WORLD TRUSTS

캐시 로렌스: 식물병리학은 식물에 발생하는 질병, 즉 생물 유기체 또는 
환경인자에 의해 야기된 식물 조직 및 세포의 기능 장애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식물에 기생하는 선충은 식물의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개리 로렌스: 선충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 대상입니다. 선충은 투명한 몸체를 
지녔으며 벌레 같이 생겼는데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볼 수 있는 매우 
작은 유기체입니다.  선충들은 그야말로 어느 곳에서나 존재합니다.   
1그램의 흙 안에 최대 5천 종의 선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해로운 선충도 있고 이로운 선충도 있습니다.

 기생 선충이 목화 뿌리를 공격하면 목화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농가는 품질이 저조한 면화를 
수확하게 되지요.  이를테면 섬유 조직이 짧고 약한 면화가 되겠지요.  목화 바구미가 출현한 이래로 이러한 
기생 선충들이 목화 재배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캐시 로렌스: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중 일부는 보다 면역성이 강화된 종자 개발과 관련된 것입니다. 선충이 목화에 
가하는 해를 줄이기 위해서 클로버, 귀리, 겨자 등을 월동 작물로 심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천연 살균제 및 농약 효과를 지녔거든요. 유기 물질 및 영양분의 증진을 통해 토양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는 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선충이 식물에 가하는 위해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닌 천연 
박테리아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해 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잠도 잘 자야 하듯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박에 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좋은 코튼 
섬유소를 얻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물과 건강한 토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되었을 때 
섬유장이 길고 내구력 있는 조직을 지닌 건강하고 탐스러운 목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개리 로렌스: 면화의 최상품을 얻기 위해서 항상 농장에서 실험하고 결과를 분석합니다.

캐시 로렌스: 개리와 저는 1980년대 후반에 공동 연구를 시작했어요. 당시 미국 전역의 대두에서 발생한 병충해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병충해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균류를 
분리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개리는 선충 쪽을 맡았습니다.  많은 테스트를 거친 후에 대두에 발생한 병은 
두 가지 병원체, 즉 선충과 균류가 동시에 작용해서 일어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시 로렌스: 현재 개리는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저는 오번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강의를 하고, 
출판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농업과학자로 성장할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개리 로렌스: 면화 농부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은 보람됩니다. 
그리고 저는 선충을 좋아한답니다.  대단히 
흥미롭거든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돈을 벌어야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적어도 저의 경우에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고 목화를 재배하는 분들을 돕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있습니다.

  “선충과 균류 연구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